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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workers’ perceptions of the safety climate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turnove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Data was collected from employees(n=143)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erceived safety climate 
included perceptions of the safety commitment of the management, safety leadership of the immediate supervisor, and safety policy. Hie-
rarchical regression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ub-variable of the perceived safety climate and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turnover. The results show that safety commitment and safety polic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job satis-
faction. The immediate supervisor’s safety leadershi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ntention to turnover.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
ceived safety climate of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ight influence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turnover. Therefore, organi-
zation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hould focus on improving safety climates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prevent employee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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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재해는 직접적인 노동력 손실뿐만 아니라 사고보상

금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동료를 잃게 됨으로 발생되

는 근로자의 사기저하와 생산계획 변경으로 인한 손실 등 다

양한 방면에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숙련된 근로자의 부

상은 국가 및 기업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안전 문제가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한 생산성, 품질과 함께 3대 과제가 될 만큼 중요해졌다1).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에서 조직의 안전 분위기 형성

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3). 안전 
분위기란 조직 내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지각을 말한다4). 특히 안전 분위기는 안전문

화의 심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조직 내 구성원

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하고 있다5). 
이러한 안전 분위기는 조직의 경영방침에 의해 강하게 영

향 받으며, 근로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간의 안전 
관련 의사소통,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안전 분위기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

을 증가시키고 작업장 내 위험요소 감소시키는 선행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7). 이외에 많은 연구들에서 조직의 안전 

분위기 증가가 근로자의 사고 및 부상을 방지하고, 안전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또한 안전 분위기는 안전과 관련된 변인들뿐만 아니라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조직의 성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조직몰입, 결근, 직무만족, 이
직의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0). 물론 조직에서 안전 분위기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은 근로자의 안전행동과 안전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여 품질을 향

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따라서 안전 분위기는 조직의 최종 

성과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수행이나 직무태도와 관계성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
이러한 안전 분위기는 조직의 효과성 증진과 목표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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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만족과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13). 구체적으로 연구에서는 안전 분위기

가 근로자의 지각된 조직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
port)를 증가시켜1) 근로자가 조직을 호의적으로 보게 하

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직무만족 증가와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안전 분위기와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

펴본 선행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직

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측정된 안

전 분위기는 하위 변인 구분 없거나 하위 변인 중 일부만 

사용되었다11,14). 안전 분위기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

양한 하위 변인으로 구분되며 하위 변인의 구분은 학자들

마다 일치된 의견이 없으나 주로 경영가치, 직속상사의 안

전리더십, 의사소통, 교육훈련, 안전규정을 포함 한다5,15). 
또한, 안전 분위기의 각 하위 변인에 따라 직무만족과 이

직의도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선

행연구에서도 안전 분위기의 하위 변인들이 안전행동과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16,17). 
따라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도 안전 분위기 하위 변인

들이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하위 변인

과의 관계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직

종(e.g., 식료품 가게(Grocery Store)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안전 분위기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났다14).

그러나 제조․건설업과 같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

의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 분위기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위

험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분위기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분위기의 각 하위 변인들이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한편 
안전 분위기를 하위변인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선행연

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

석을 통해 하위 변인을 구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경영가치와 직속상관의 안전리더십은 기존 선행연

구5,15)와 동일하게 구분되었으나 안전규정과 의사소통과 

교육훈련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된 안전 분위기의 하위 변인들 살

펴보면, 경영층의 안전몰입은 경영자들이 안전을 중요한 가

치로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고, 안전리더십은 직속상사가 근

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 행동(Supervisory Behavior)을 충

실히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동료들과 안전과 관련된 대화

를 나누는 것과 조직 내에 안전관련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구축된 정도, 안전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의 적용하는 것

은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교육훈련, 안전규정으로 구분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변인으로 

나타나 안전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안전 

분위기를 안전몰입, 직속상사의 안전리더십, 안전정책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가설설정

조직에서 안전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조직이 근로

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 

한다15). 이것은 근로자를 자신이 조직의 중요한 일원임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

직과 직무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교환 이론에 따르면18) 개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

부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것을 보답해야

하는 의무로 지각하고 받은 가치를 보상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관계는 상호호혜적인 관계(Reci-
procity Relationship)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직에서 

안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근로자들은 호의적인 처치

(Favorable Treatment)로 지각 할 수 있고19)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나타나 근로자들은 조직에 보답하려고 한다. 이러

한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근로자가 조직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20). 근로자는 조직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들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근로자

의 긍정적인 태도는 조직에 대한 태도21)를 반영하고 있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이직 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적응이론에 따르면 안전은 중요한 환경적 욕구

이고, 이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22). 
따라서 안전 분위기가 증가하면 직무와 관련된 환경의 욕

구가 충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만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11).
마지막으로 안전 분위기가 낮은 조직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보다 다량의 업무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작업 기한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작업 

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작업 압력은 근로

자의 스트레스, 불안전 행동, 사고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들 간의 관계 악화, 갈등 증가, 사기와 동

기 저하되어 근로자는 직무에 불만족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불만족은 이직의도에 가장 큰 요인이므로 안전 분위

기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근로자의 지각된 안전 분위기와 직무만족은 정

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1-1. 경영층의 안전 몰입과 직무만족은 정적인 관

계일 것이다.
가설 1-2. 직속상사의 안전리더십과 직무만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1-3. 안전정책은 직무만족과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2. 근로자의 지각된 안전 분위기와 이직의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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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2-1. 경영층의 안전 몰입과 이직의도는 부적인 관

계일 것이다.
가설 2-2. 직속상사의 안전리더십과 이직의도는 부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2-3. 안전정책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제조업 4곳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약 200부의 설문을 수집 하였으나, 최종 

16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를 제

외한 143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는 측정척도를 Table 1과 같다. 안

전 분위기 측정은 심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전 분

위기 척도5,15,24)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의 측정은 미네소타 

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25)을 번안하

여 사용하였고, 이직의도의 역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척

도13,26)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모

두 내적신뢰도 계수가 .80으로 일치도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actor No. of case Reliability

Safety climate5,15) 22 .958

Job satisfaction12) 20 .941

Intention to turnover13,26) 6 .876

gender, age, education, 
company size, tenure, working hour 6

3.2.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
ence) 18.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안전 분위기의 하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직교 회전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고유 값(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을 선택하였으며,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의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 검

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변인의 효과를 통

제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자가 78.3%였고 연령은 30대가 

41.3%로 가장 많았다. 근속기간은 10년 이상(46.2%)이, 학

Table 2. Demographics

Variable Workers %

Gender
Male 112 78.3%

Female 28 19.6%

Age

20 30 21.0%

30 59 41.3%

40 24 16.8%

50- 25 17.5%

Company
size

1-10 27 18.9%

11-100 35 24.5%

101-499 24 16.8%

1000명- 57 39.9%

Tenure

-1yr 9 6.3%

1-5yr 41 28.7%

5-10yr 27 18.9%

10yr- 66 46.2%

Educational
standards

High school 69 48.3%

College 43 30.1%

University 31 21.7%

Working week

-40 hours 10 7.0%

41-50 hours 70 49.0%

51-60 hours 38 26.6%

61 hours - 25 17.5%

Total 143 100%

Table 3.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1 2 3

Communication3 .820 .242 .079

Education&Training1 .816 .289 .272

Safety policy3 .777 .368 .150

Education&Training4 .772 .238 .094

Education&Training3 .772 .286 .185

Safety policy2 .770 .334 .115

Communication4 .763 .351 .252

Communication5 .761 .319 .268

Safety policy1 .723 .338 .092

Education&Training2 .678 .208 .377

Communication1 .593 .495 .106

Communication2 .584 .380 .096

safety commitment2 .300 .856 .098

safety commitment3 .379 .795 .180

safety commitment1 .417 .740 .109

safety commitment4 .383 .729 .131

Safety leadership1 .141 .004 .862

Safety leadership3 .142 .131 .840

Safety leadership2 .218 .206 .800

Eigen value 7.206 3.801 2.625

설명변량 % 37.926 20.006 13.817

누적변량 % 37.926 57.932 71.749

력은 고졸이 46.2%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은 41-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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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 age -

2. Educational level -.391** -

3. working hours .152 -.032 -

4. Work period(yr) .661** -.262** .091 -

5. Company size -.268** .000 .047 .023 -

6. safety commitment .163 -.107 .044 .173 .120 -

7. Safety leadership .055 -.035 .036 .050 -.049 .339** -

8. Safety policy .129 -.139 .021 .059 .111 .750** .431** -

9. Job satisfaction -.035 .001 .051 .075 -.146 .564** .305** .607** -

10. Intention to turnover -.137 .086 .094 -.133 .078 -.440** -.405** -.443** -.373** -

M 37.74 3.73 10.68 101.30 3.18 3.80 3.45 3.43 3.18 2.82

SD 10.15 .830 6.78 88.723 1.61 .70 .83 .70 .51 .81

주1) ** : p<.01, *: p<.05
주2) 성별: 1=남, 2=여

(49.0%), 그리고 사업체 규모는 1,000명 이상의 사업체가 

3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요인분석

안전 분위기 22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3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세 요인의 설명변량은 71.75%였

으며 요인 적재치는 모두 기준치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
존 연구에서 밝혀진 하위요인은 5개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교육훈련, 안전규정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안전 분위기 하위 변인은 안전 몰입, 
직속상사의 안전리더십, 안전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정책의 하나의 요인으로 결과가 산출된 이

유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때 안전에 대한 지침 및 규정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관련 의사소

통이 교육이 실시될 때만 이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27).

4.3.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변인 간의 상관행렬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몰입과 

안전리더십(r=.339, p<.01), 안전몰입과 안전정책(r=.750, p< 
.01), 안전리더십과 안전정책(r=.431, p<.01)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위기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는 .339~.75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직
무만족은 안전몰입(r=.564, p<.01), 안전리더십(r=.305, p< 
.01), 안전정책(r=.607, p<.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도와 안전 분위기 하위 변인과의 상관

은 안전몰입(r=.-440, p<.01), 안전리더십(r=-.405 p<.01), 안
전정책(r=-.443, p<.01)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가설 검증

안전 분위기의 각 하위 변인이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Table 5.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job satisfaction 

Step Variables β t R2 △R2(F)

1

Company size -.049 -157

.058 .014
(1.315)

working hours .001 .020

Work period .002 .304*

Age -.013 -.261*

Educational level .009 .016

2

Management value .236  3.18**

.492 .453
(29.315**)Leadership .081 .168

Policy .219 2.79**

Table 6.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Intention to turnover

Step Variable β t R2 △R2(F)

1

Company size .050 .980**

.034 0.34
(1.786)

working hours .020 1.855

Work period -.002 -1.905

Age .006 .506

Educational level -.031 -.328

2

Management -.241 -.177
.323 .270

(12.312**)Leadership -.234 -2.64**

Policy -.187 -1.27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Table 5에는 직무 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

과가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

의 설명량은 R2=.058(F=1.315, p>.05)이었다. 두 번째 안전 

분위기 하위변인인 안전몰입, 안전리더십, 안전정책을 투

입한 결과 설명증가량은ΔR2=.433(F=29.315, p<.01)로 나타

났다. 안전 분위기 하위변인 중 안전몰입(β=.236, p<.01)과 

안전정책(β=.219, p<.01)만이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과 1-3은 

채택되었고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Table 6에는 이직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제

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설명

량은 R2=.078(F=1.786, p>.05)이었다. 두 번째로 안전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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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위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증가량은 ΔR2=.245(F= 
12.312, p<.01)로 나타났다. 안전 분위기 하위변인 중 안전

리더십(β=-.245, p<.01)만이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2-1과 2-3은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분

위기의 각 하위 변인들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바

탕으로 안전 분위기를 안전몰입, 안전리더십, 안전정책으

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 분위기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자의 지각된 안전 분위기가 직

무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

한다11,14). 하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안전 분위기

를 하위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 변인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
체적으로 안전 분위기의 하위 변인 중 경영층의 안전몰입

과 안전정책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28) 조직에서 어떤 특정 유형(e, g., 안전, 

혁신)의 분위기(Climates)가 형성되면 그 분위기와 관련된 

행동이 나타날 때 유관된 보상도 제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직무만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안전 분위기가 높아지게 되면 안전 수행(e, g., 안전

행동,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게 되고 근로자는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직무만족이 향상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안전 분위기가 잘 형성되

고 직무관련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는 직장일수록 다른 사

내 복지제도 역시 잘 정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29). 따라서 

이러한 사내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으로 인해 안전 분위기

의 하위 변인 중 안전 몰입과 안전정책만이 직무만족과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속상사의 안전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안전리더십이 직속상사의 관리행동을 
포함하고 있다15). 직무만족의 선행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0)에 따르면 직속상사의 관리 행동은 근로자의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속상사의 관

리행동보다는 상사와의 대인 관계(갈등)가 직무만족을 예

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안전리더십은 직속상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적인 측면이 아

니었기 때문에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직의도의 경우, 안전 분위기의 하위 변인 중 직속상사

의 안전리더십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도의 선행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1)에 따르면, 이직

의도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관계,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조

직의 정책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따라서 조직의 정

책과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주는 안전 몰입과 정책은 이직

의도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속상사의 관리 행동이 근로자의 이직과 결근과 

같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32). 이
는 직속상사의 관리 행동이 증가할수록 근로자는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

아지며 조직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 측정한 직속상사의 안전리더십은 안전에 집중되긴 

하였지만 직속상사의 관리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관

리 행동에 따른 피드백 제공의 효과로 이직의도가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이 이직의도가 높은 조직

에서는 안전 분위기 향상을 위해 직속상사의 관리 행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관리자 기반 행동주의적 처치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관리

자의 안전관리 행동을 높이고 관리자의 안전관리 행동 수

준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행동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자 기반 안전프

로그램이 근로자의 안전행동은 물론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선 안전몰입과 정책 또한 변화시켜

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안전리더십의 
증가만으로는 직무만족 향상까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영자들이 조직 내 안전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관리자와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의사결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11). 마지막

으로 안전 분위기가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 같은 직무 태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도록 사내 복지프로그램, 인
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안전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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